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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 공유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방향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화) 확장가상세계(메타

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위원장 고학수, 이하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확장가상세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티(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인식조사, 크리에이터·전문가 심층조사 등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인식 조사 개요>

조사대상 조사지역 표본 크기 조사 방법 실사기간
13~59세확장가상세계이용자 전국 809명 온라인 조사 ‘22.8.23~9.2.



< 확장가상세계 장점 관련 항목별 동의수준 >

  한편, 확장가상세계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 확장가상세계에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 >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

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지난 1월 출범시켰고 이 후,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공개 학술회의(‘22.2

월),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하여 확장가상세계 내 이용

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